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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 내에 분포하는 산림습원 2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관속식물상의 변화를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습원의 보전대책 수립,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산, 울산,
경남 내에 분포하는 산림습원은 2015년 조사 시 91과 206속 284종 9아종 21변종 4품종 318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출현
빈도가 가장 많은 식물은 골풀로 22개소 중 15개소에서 출현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2차 조사가 시행되었던
연도에 따라 Group Ⅰ(2020년), Group Ⅱ2021년), Group Ⅲ(2022년)로 나누어 관속식물상을 비교한 결과, Group Ⅰ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Group Ⅱ에서는 총46분류군이 감소하였다. 반면 Group Ⅲ에서는 총 79분류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특산식물은 노각나무, 벌개미취, 병꽃나무로 총 3분류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EN등급 가시오갈피
및 자주땅귀개, NT등급 큰방울새란이 확인되었다. 또한 2022년 Group Ⅲ에서는 VU등급인 통발과 큰방울새란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총 38과 51속 54종 2변종 56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침입외래식물은 총 9과 13속 13종
13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습지선호도에 따른 식물을 집계한 결과, 대부분 절대육상식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습원
면적 또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산림습원의 육화와 소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산지습지, 경남권역, 습지선호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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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 제2조 1항(Ministry of Environment, 

2021)에서의 습지는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고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습지는 일정 

기간을 얕은 물에 잠겨 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는 땅을 말

한다(Ahn et al., 2016). 이러한 습지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

해 육지의 특성이 있는 내륙생태계와 수생태계 사이의 전이

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Cowarbin et al., 
1979)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itsch 

and Gossrlink, 2000).

내륙습지의 한 유형인 산지습지는 하천, 호수와 분리되어 

산림 내에 지형적인 특성에 의해 생성된 습지를 총칭한다

(Kwon 2006; Moon 2006; Lim et al., 2020). 산림청에서

는 산지습지를 산림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적상 산림

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습지(소택지, 

늪원, 이탄지 등)와 지적상 산림이 아니더라도 교목, 관목, 

덤불림과 같은 목본성 식물이 나타나는 소택지를 지칭한다”

고 정의했다(Korea Forest Service, 2008). 산림습원은 일반

적인 습지에 비해 면적 대비 종다양성이 풍부한 장소이다. 

또한, 산림습원은 특정 식물 종의 독특한 서식지를 구성하

고(Omar et al., 2016; Son et al., 2014, Lee et al., 2022a) 

특수한 환경에서 생육하는 식물들을 포함한 양서·파충류 등 

다양한 소생물권의 서식처 및 피난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Murdock 1994; Son et al., 2015; Lim et al., 2020) 생물

종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

는 장소이다.

산림습원의 또 다른 생태적 기능으로 습원 내 토양과 식물

은 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하천 최상류에 수분을 

공급하고 홍수조절의 역할을 한다(Tarnocai, 2006; Son et 
al., 2015). 또한 탄소저장 능력이 뛰어나 이산화탄소의 양

을 조절해주며 국지적으로는 기후조절 기능을 하고 있다

(Son et al., 2015).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습지(습원)

는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에 가장 취약한 생태계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산

간 지역 등의 습지에서 더 잘 나타나(Carpenter et al., 
1992; Burkett and Kusler, 2000; Erwin 2009; Lee et al., 
2022b) 습지(습원)의 생태적인 기능과 구조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Middleton and Nicholas 2016; White et al., 
2022). 국내에서는 이러한 습원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Son et 
al., 2015; You and Kwon 2018; Lim et al., 2020; Lee et 
al., 2022c; Lee et al., 2022d; You 2024) 나아가 생태 네

트워크분석(Rho 2013; kim and park 2019), 습원의 가치

평가(Kong et al., 2014; Lee et al., 2022a; Kim et al., 
2022; Park and Koo 2024)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다

만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한 습원(습지)과 관련된 연구는 

You et al.(2009), Oh and You(2012), You et al.(2017), 

Hwang and Han(2024)등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산림습원

(산지습지)을 대상지로 한 식물상 연구는 비교적 미비할 뿐

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속식물상의 비교를 분석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남도 권역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

도 내에 분포하는 산림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2015년부

터 2022년까지의 관속식물상 변화를 비교 연구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습원의 가치와 기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전대책 수립,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

적으로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등급평가를 수행한 전국 455개소의 산림습원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the vascular plant flora across 22 forest wetlands located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between 2015 and 2022. The objective i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onservation strategies for 
forest wetland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to enhance forest biodiversity. In the initial 2015 survey, the 
study sites were found to host a total of 318 vascular plant taxa, including 91 families, 206 genera, 284 species, 
9 subspecies, 21 varieties, and 4 forms.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species was Juncus decipiens, identified 
at 15 of the 22 sites. The sit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year of subsequent surveys: Group 
Ⅰ(2020), Group Ⅱ(2021), and Group Ⅲ(2022). Group Ⅰ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in flora, while Group 
Ⅱ exhibited a decrease of 46 taxa. In contrast, Group Ⅲ recorded an increase of 79 taxa. Three endemic species 
Stewartia koreana, Aster koraiensis, and Weigela subsessilis were observed. In addition, rare species designat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were identified: Eleutherococcus senticosus and Utricularia uliginosa (EN), and Pogonia 
japonica (NT). In 2022 (Group Ⅲ), Utricularia japonica (VU) and Pogonia japonica were newly recorded. The 
summary of plants according to wetland preference indicated an increase in Obligate upland plant, along with 
a reduction in wetland area. Therefore, systematic management, such as the designation of forest genetic resource 
protected area, is considered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terrestrialization and loss of forest wetlands.

Key words : Forest Wetlands, Gyeongnam Region, Wetland preference, Forest Genetic Reserve of Korea,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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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산, 울산, 경남에 분포하는 전체 45개소에서 우량산림

습원 평가 4항목을 거친 평가점수 71점 이상 A등급 3개소, 

61~70점 이상 B등급 18개소, 51~60점 이상 C등급 1개소

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Figure 1). 연구대상지인 부

산, 울산, 경남 산림습원은 묵논형, 자연형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산림습원의 면적은 GPS를 이용한 자동 면적 산

출 방식과 드론항공측량 맵핑(Pix4D)을 통해 면적을 구획하

였다. 토지 소유주에 대한 구분은 국유림이 2개소, 사유림이 

20개소로 확인되었다(Table 1).

2.2 연구방법

식물상 및 식생 조사 등 현장조사는 2015년 4월부터 10월

까지 연구대상지 전체 22개소에 대해 진행하였고, 이후 

2020년 5개소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Group Ⅰ). 3차 

조사는 2021년 6개소를 실시하였고(Group Ⅱ), 4차 조사는 

2022년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Group Ⅲ). 식생조

사는 10*10 또는 20*20방형구를 설치하고 Braun-Blanquet 

방법에 따라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으로 구분한 

후 각 계층별로 높이와 식피율을 판단하여 피도와 군도를 

측정한 후 야장에 작성하였다. 식물상조사의 경우 연구대상

지에서 확인된 식물은 야장 작성과 화상자료를 확보하였고, 

개체 수가 적거나 희귀식물의 경우 또한 영양 및 생식기관

을 촬영하여 화상자료로 확보하였다. 식물의 동정은 

Lee(2003), Korean Pteridophyte Research Society(2005), 

Korea National Arboretum(2008; 2013; 2016; 2020), 

Cho et al.(2016), Park(2009) 등의 문헌을 참고했다. 식물

의 학명과 국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 National 

Arboretum, 2023)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한국특산식물은 

Chung at al.(2023), 희귀식물은 한국 관속식물 적색목록 

한국의 희귀식물(Korea National Arboretum. 2022)을 참

고하였다. 식물의 습지선호도 구분은 한반도 관속식물의 습

지 선호도와 생활형(National Instis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20)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류기준은 총 5개이

며(Table 2), 절대습지식물(OBW;Obligate wetland plant), 

임의습지식물(FACW;Facultative wetland plant), 양생식물

(FAC;Facultative plant), 임의육상식물(FACU;Facultative 

upland plant), 절대육상식물(OBU;Obligate upland plant)

로 구분된다.

침입외래식물은 산림청 국가 표준식물목록 외래식물

(2021)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종은 

Kim et al. (2018)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식물구계학적 특

정종은 Ⅰ~Ⅴ등급으로 구분된다(Table 3).

3. 결과 및 고찰

3.1 부산, 울산, 경남 산림습원의 전체 식물상

2015년 조사 시 연구대상지 전체에서 확인된 관속식물은 

총 91과 206속 284종 9아종 21변종 4품종 318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Appendix 1). 이 중 양치식물은 9과 12속 15종 

1변종 16분류군(5.03%), 나자식물은 2과 2속 3종 3분류군

(0.94%), 쌍자엽식물은 68과 142속 201종 8아종 14변종 3

Fig. 1. location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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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226분류군(71.06%), 단자엽식물은 12과 50속 65종 1

아종 6변종 1품종 73분류군(22.95%)로 확인되었다. 연구대

상지에서 확인된 분류군 중 출현종 수가 많은 상위 3개 과

는 국화과 22분류군(6.9%), 벼과 21분류군(6.6%), 장미과 

17분류군(5.3%)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지인 부산, 울산, 경남 산림습원 22개소에서 출현 

횟수가 가장 많은 종은 골풀(Juncus decipiens (Buchenau) 

Nakai)로 총 15회(68.18%)로 확인되었다. 골풀은 묵논습지

에서 천이 초기부터 출현하여 2~3단계의 천이 단계에서도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Shim et al. 2015; 

Kim and Nam 1998) 동일한 분포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미꾸리낚시(Persicaria sagittata (L.) H.Gross) 

13회(59.09%), 고마리(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Gross) 12회(54.54%), 물억새(Miscanthus 
sacchariflorus (Maxim.) Benth. & Hool.f. ex Franch.) 11

회(50.0%), 버드나무(Salix pierotii Miq.)와 쉽싸리

(Lycopus lucidus Turcz. ex Benth.) 각 10회(45.45%)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산딸기 등 2분류군은 9회, 물푸레

나무 등 6분류군은 8회로 나타났고 가는잎족제비고사리 등 

146종은 1회씩 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Table 1. The list of wetlands study area in Gyeongnam area
No. Study area ID Altitude Grade Type possession study year Group
1 Gyeongnam 2015-02 216 B Natural National 2015, 2020

Ⅰ
2 Gyeongnam 2015-17 908 B Natural Personal 2015, 2020
3 Gyeongnam 2015-18 914 B paddy field Personal 2015, 2020
4 Gyeongnam 2015-19 961 B Natural Personal 2015, 2020
5 Gyeongnam 2015-42 95 B paddy field Personal 2015, 2020
6 Gyeongnam 2015-05 391 B Natural Personal 2015, 2021

Ⅱ

7 Gyeongnam 2015-13 780 B paddy field Personal 2015, 2021
8 Gyeongnam 2015-16 777 B paddy field Personal 2015, 2021
9 Gyeongnam 2015-21 734 B paddy field Personal 2015, 2021
10 Gyeongnam 2015-35 249 A paddy field Personal 2015, 2021
11 Gyeongnam 2015-38 838 B paddy field Personal 2015, 2021
12 Gyeongnam 2015-29 338 A Natural National 2015, 2022

Ⅲ

13 Gyeongnam 2015-36 358 B paddy field Personal 2015, 2022
14 Gyeongnam 2015-37 519 B paddy field Personal 2015, 2022
15 Gyeongnam 2015-41 381 B paddy field Personal 2015, 2022
16 Gyeongnam 2015-43 163 B paddy field Personal 2015, 2022
17 Gyeongnam 2015-44 432 B paddy field Personal 2015, 2022
18 Gyeongnam 2015-45 828 B Natural Personal 2015, 2022
19 Gyeongnam 2015-48 732 A Natural Personal 2015, 2022
20 Busan 2015-01 434 B paddy field Personal 2015, 2022
21 Busan 2015-04 520 C Natural Personal 2015, 2022
22 Ulsan 2015-11 493 B paddy field Personal 2015, 2022

Table 2. Wetland preference types and classification
Wetland preference Abbreviation Description

Obligate wetland plant OBW Occurs almost always in wetlands under natural conditions
(estimated frequency of occurrence >98% in wetlands)

Facultative wetland plant FACW Usually occurs in wetlands but occasionally found in non-wetlands
(estimated 71–98% in wetlands)

Facultative plant FAC Equally likely to occur in wetlands or non-wetlands (estimated
31–70% in wetlands)

Facultative upland plant FACU Occasionally occurs in wetlands, but usually occur in non-wetlands
(estimated 3–30% in wetlands)

Obligate upland plant OBU Almost never occurs in wetlands under natural conditions (estimated
<3% in wetlands)

출처 :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NIBR), 2020

Table 3. Classification of Korean floristic plants
Grade Description

Ⅴ
Taxa classified as legally protected endangered wild species, or those with such a small population or limited 
distribution that they can be considered equivalent to protected species

Ⅳ Taxa distributed in only one out of the four floristic subregions
Ⅲ Taxa distributed in two out of the four floristic subregions.

Ⅱ
Taxa that grow in unique or specialized habitats, or those typically found in high mountainous areas at elevations 
around 1,000 meters or higher

Ⅰ
Taxa distributed in three out of the four floristic subregions, either occurring sporadically with low population density, 
or forming groups with relatively larger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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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룹별 관속식물상 및 습지선호도에 따른 식물상 비교

3.2.1 Group Ⅰ

Group Ⅰ 5개소의 관속식물 집계 결과, 2015년 기준 53

과 91속 99종 4아종 4변종 1품종 108분류군에서 56과 90

속 98종 4아종 4변종 1품종 107분류군으로 1분류군이 줄어

들어 분류군 수의 큰 차이는 없었다(Table 5). 하지만 큰방

울새란(Pogonia japonica Rchb.f.), 동의나물(Caltha palustris 
L.), 용가시나무(Rosa maximowicziana Regel) 등 23분류군은 

2020년 조사 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은꿩의다리(Thalictrum 
actaeifolium Siebold & Zucc. var. brevistylum Nakai), 미

국자리공(Phytolacca americana L.) 등 23분류군이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조사된 식물의 습지선호도 비율은 절대습지식물

(OBW) 고마리, 동의나물, 끈끈이주걱 등 16분류군

(14.8%), 임의습지식물(FACW) 처녀고사리, 오리나무 등 

14분류군(12.9%), 양생식물(FAC) 고비, 개면마, 좀깨잎나

무 등 15분류군(13.8%), 임의육상식물(FACU) 꼬리고사리, 

물오리나무 등 12분류군(11.1%), 절대육상식물(OBU) 발풀

고사리, 사스레피나무 등 51분류군(47.2%)로 나타났다. 반

면 2020년 조사된 식물의 습지선호도 비율은 절대습지식물 

끈끈이주걱, 개발나물 등 14분류군(13.3%), 임의습지식물 

버드나무, 오리나무 등 13분류군(12.3%), 양생식물 환삼덩

굴, 좀깨잎나무 등 14분류군(13.3%), 임의육상식물 나도바

랭이새, 꼬리고사리 등 10분류군(9.5%), 절대육상식물 노린

재나무, 미역줄나무 등 54분류군(51.4%)로 확인되었다

(Table 6, Figure 2).

Group Ⅰ에서 2015년 조사 시 가장 빈도가 높은 식물은 

절대습지식물에 해당하는 쉽싸리(Lycopus lucidus Turcz. 

ex Benth.)로 총 4회 확인되었다. 반면 2020년 조사 시에는 

쉽싸리는 2회로 줄었으며 절대육상식물인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와 뱀고사리

(Athyrium yokoscense (Franch. & Sav.) Christ)가 각각 4

회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조사 시 습

원면적은 평균 1,483.9㎡였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평균 

1,174.4㎡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Group Ⅰ은 

분류군과 전체 비율의 큰 변화와 차이는 없었으나 습지선호

도에 따른 절대육상식물의 출현 빈도와 면적 변화로 보았을 

때 육상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Table 7).

3.2.2 Group Ⅱ

Group Ⅱ 6개소의 관속식물 집계 결과, 2015년 기준 80

Table 4. Occurrence frequency of plants in the study area

Scientific name / Korean name Fam.
Wetland 

preference
Frq.

Juncus decipiens (Buchenau) Nakai 골풀 Juncaceae OBW 15
Persicaria sagittata (L.) H.Gross 미꾸리낚시 Polygonaceae FACW 13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Zucc.) H.Gross 고마리 Polygonaceae OBW 12
Miscanthus sacchariflorus (Maxim.) Benth. & Hool.f. ex Franch. 물억새 Poaceae FACW 11
Salix pierotii Miq. 버드나무 Salicaceae FACW 10
Lycopus lucidus Turcz. ex Benth. 쉽싸리 Lamiaceae OBW 10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Rosaceae OBU 9
Amphicarpaea bracteata (L.) Fernald subsp. edgeworthii (Benth.) 
H.Ohashi 새콩 Fabaceae FAC 9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 Poaceae FAC 9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Oleaceae FACU 8
Athyrium yokoscense (Franch.& Sav.) Christ 뱀고사리 Athyriaceae OBU 8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Ranunculaceae FACU 8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Rutaceae OBU 8
Alnus japonica (Thunb.) Steud. 오리나무 Betulaceae FACW 8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Urticaceae FAC 8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Oleaceae OBU 8

Table 5. Vascular flora of Group Ⅰ

No.
2015 2020

Fam. Gen. Sp. Sub. Var. For. Total Fam. Gen. Sp. Sub. Var. For. Total

Gyeongnam
2015-02 25 29 30 0 0 1 31 20 23 23 0 0 1 24

Gyeongnam
2015-17 15 17 17 1 0 0 18 22 26 27 1 1 0 29

Gyeongnam
2015-18 23 31 31 0 1 0 32 22 23 23 0 1 0 24

Gyeongnam
2015-19 11 13 13 0 1 0 14 13 13 13 0 1 0 14

Gyeongnam
2015-42 27 34 31 4 2 0 37 35 47 47 4 1 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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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55속 185종 7아종 17변종 4품종 213분류군에서 70과 

124속 147종 6아종 11변종 3품종 167분류군으로 46분류군

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Table 8). 2015년 조사 시 생육

이 확인되었으나 2021년 조사 시 미확인된 식물은 총 53분

류군으로 가시오갈피(Eleutherococcus senticosus (Rupr. & 

Maxim.) Maxim.), 태백제비꽃(Viola albida Palib.), 우산

나물(Syneilesis palmata (Thunb.) Maxim.) 등이 있었으며, 

2021년 조사 시 새롭게 나타난 식물은 총 6분류군으로 산검

양옻나무(Toxicodendron sylvestre (Siebold & Zucc.) 

Kuntze), 도루박이(Scirpus radicans Schkuhr) 등이 있었다.

Table 7. Areal changes in Group Ⅰ
No. 2015(㎡) 2020(㎡)

Gyeongnam
2015-02 356.8 210.2

Gyeongnam
2015-17 3.978.9 2,910.3

Gyeongnam
2015-18 309.4 210.8

Gyeongnam
2015-19 2,225.2 2,170.3

Gyeongnam
2015-42 549.3 370.7

Table 6. Plant summary by wetland preference for Group Ⅰ

No.
2015(%) 2020(%)

OBW FACW FAC FACU OBU OBW FACW FAC FACU OBU

Gyeongnam
2015-02

12
(40.0)

2
(6.6)

2
(6.6)

3
(10.0)

11
(36.6)

10
(43.4)

2
(8.6)

2
(8.6)

1
(4.3)

8
(34.78)

Gyeongnam
2015-17

3
(16.67)

7
(38.89)

3
(16.67)

2
(11.11)

3
(16.67)

4
(13.79)

8
(27.59)

3
(10.34)

3
(10.34)

11
(37.93)

Gyeongnam
2015-18

2
(6.25)

2
(6.25)

4
(12.5)

4
(12.5)

20
(62.5)

0
(0)

2
(8.33)

2
(8.33)

3
(12.5)

17
(70.83)

Gyeongnam
2015-19

1
(7.14)

3
(21.43)

1
(7.14)

2
(14.29)

7
(50.0)

1
(7.14)

1
(7.14)

1
(7.14)

1
(7.14)

10
(71.43)

Gyeongnam
2015-42

3
(8.11)

2
(5.41)

7
(18.91)

4
(10.81)

21
(56.76)

2
(3.92)

2
(3.92)

9
(17.65)

6
(11.76)

32
(62.75)

2015

2020

Fig. 2. Plant summary by wetland preference for Group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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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Vascular flora of Group Ⅱ

No.
2015 2021

Fam. Gen. Sp. Sub. Var. For. Total Fam. Gen. Sp. Sub. Var. For. Total
Gyeongnam

2015-05 56 92 102 5 6 2 115 42 62 64 5 3 1 73

Gyeongnam
2015-13 40 60 58 2 3 1 64 39 54 52 2 3 1 58

Gyeongnam
2015-16 31 42 41 4 3 2 50 31 42 41 4 3 2 50

Gyeongnam
2015-21 47 71 79 4 6 0 89 41 61 69 3 3 0 75

Gyeongnam
2015-35 7 11 12 0 1 0 13 13 15 16 0 1 0 17

Gyeongnam
2015-38 8 10 10 1 1 0 12 10 12 13 1 0 0 14

Table 9. Plant summary by wetland preference for Group Ⅱ

No.
2015(%) 2021(%)

OBW FACW FAC FACU OBU OBW FACW FAC FACU OBU

Gyeongnam
2015-05

6
(5.51)

4
(3.66)

12
(11.01)

15
(13.76)

72
(66.05)

2
(2.85)

4
(5.71)

9
(12.85)

10
(14.28)

45
(64.28)

Gyeongnam
2015-13

4
(6.67)

9
(15.0)

6
(10.0)

12
(20.0)

29
(48.33)

3
(5.45)

8
(14.54)

5
(9.09)

12
(21.81)

27
(49.09)

Gyeongnam
2015-16

2
(2.17)

16
(17.39)

12
(13.04)

12
(13.04)

50
(54.34)

3
(6.38)

9
(19.15)

6
(12.77)

6
(12.77)

23
(48.94)

Gyeongnam
2015-21

9
(10.59)

15
(17.65)

12
(14.12)

12
(14.12)

37
(43.53)

8
(10.81)

15
(20.27)

9
(12.16)

12
(16.21)

30
(40.54)

Gyeongnam
2015-35

5
(38.46)

3
(23.07)

1
(7.69)

1
(7.69)

3
(23.07)

4
25.0

4
25.0

0
(0)

1
(6.25)

7
(43.75)

Gyeongnam
2015-38

1
(8.3)

4
(33.33)

0
(0)

4
(33.33)

3
(25.0)

1
(7.14)

4
(28.57)

0
(0)

5
(35.71)

4
(28.57)

2015

2021

Fig. 3. Plant summary by wetland preference for Group Ⅱ



부산, 울산, 경남 산림습원의 관속식물상 변화 연구

한국습지학회지 제27권 제2호, 2025

194

습지선호도 비율은 2015년 기준 절대습지식물 고마리, 

꽃창포, 골풀 등 16분류군(7.7%), 임의습지식물 버드나무, 

미꾸리낚시 등 19분류군(9.2%), 양생식물 야산고비, 등골

나물 등 24분류군(11.6%), 임의육상식물 주홍서나물, 물푸

레나무 등 29분류군(14.1%), 절대육상식물 굴피나무, 밤나

무 등 118분류군(57.2%)이었다. 2021년 조사결과 절대습지

식물 고마리, 방울고랭이 등 10분류군(6.3%), 임의습지식물 

미꾸리낚시, 진퍼리새 등 18분류군(11.3%), 양생식물 신나

무, 야산고비 등 17분류군(10.7%), 임의육상식물 개망초, 까

마귀머루 등 26분류군(16.4%), 절대육상식물 엉겅퀴, 붉나

무 등 87분류군(55.1%)로 확인되었다(Table 9, Figure 3).

Group Ⅱ를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2021년에서는 전체

적으로 식물분류군 수가 감소했으며 절대육상식물에서 31

분류군이 줄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식물이 확인된 빈도

수를 확인해보면 2015년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던 식물은 

물쑥(Artemisia selengensis Turcz. ex Besser), 물억새

(Miscanthus sacchariflorus (Maxim.) Benth. & Hool.f. ex 

Franch.), 버드나무(Salix pierotii Miq.)로 각각 5회씩 확인

되었다. 2021년에는 버드나무가 6회로 증가하여 모든 대상

지에서 생육이 확인되었으며, 물쑥 및 물억새는 빈도수 5회

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습원 면적은 2015

년 기준 평균 8,014.9㎡에서 평균 7,374.5㎡로 감소하였다. 

Fig. 4. Changes in the area of Gyeongnam 2015-21

Table 10. Vascular flora of Group Ⅲ

No.
2015 2022

Fam. Gen. Sp. Sub. Var. For. Total Fam. Gen. Sp. Sub. Var. For. Total
Gyeongnam

2015-29
17 17 17 1 0 0 18 22 28 30 2 1 0 33

Gyeongnam
2015-36

12 15 18 0 1 0 19 19 29 36 1 0 0 37

Gyeongnam
2015-37

19 23 22 1 1 1 25 46 61 64 2 3 2 71

Gyeongnam
2015-41

15 18 22 1 0 0 23 41 53 53 1 3 3 60

Gyeongnam
2015-43

22 31 33 2 0 1 36 32 48 48 2 3 0 53

Gyeongnam
2015-44

22 35 37 2 2 0 41 35 57 53 4 5 2 64

Gyeongnam
2015-45

11 14 13 0 1 0 14 29 39 44 0 2 1 47

Gyeongnam
2015-48

23 31 43 0 2 1 46 22 27 36 0 2 1 39

Busan
2015-01

30 47 52 2 1 0 55 18 28 28 0 3 0 31

Busan
2015-04

15 24 31 0 1 0 32 23 31 36 0 1 1 38

Ulsan
2015-11

17 22 26 0 2 1 29 37 67 75 2 6 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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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원인은 습원의 환경 변화로 추측된다. 경남 

2015-35와 경남 2015-38은 종다양성이 비교적 낮은데다 

주변 경작지의 토사 유입과 굴착기 등을 이용한 개간 흔적

이 발견되었다. 또한 2015-21의 수원 공급은 강우에 의존

하였으나 6년의 기간 동안 육지화가 진행되어 습원이 두 곳

으로 쪼개진 형태로 변화하였다(Figure 4). 이러한 변화는 

서식지 단편화를 일으켜 생물다양성 감소에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Harris, 1984; Kim et al. 2012). 따라서 개

Table 11. Plant summary by wetland preference for Group Ⅲ

No.
2015(%) 2022(%)

OBW FACW FAC FACU OBU OBW FACW FAC FACU OBU
Gyeongnam

2015-29
10

(55.55)
2

(11.11)
3

(16.66)
1

(5.55)
2

(11.11)
14

(42.42)
5

(15.15)
7

(21.21)
4

(12.12)
3

(9.09)
Gyeongnam

2015-36
7

(38.88)
7

(38.88)
2

(11.11)
1

(5.55)
1

(5.55)
17

(45.94)
9

(24.32)
6

(18.18)
2

(6.06)
3

(8.11)
Gyeongnam

2015-37
3

(12.5)
4

(16.67)
2

(8.33)
3

(12.5)
12

(50.0)
2

(2.99)
9

(13.43)
12

(17.91)
14

(20.90)
30

(44.78)
Gyeongnam

2015-41
4

(17.39)
6

(26.09)
6

(26.09)
2

(8.7)
5

(21.74)
3

(5.17)
4

(6.90)
10

(17.24)
10

(17.24)
31

(53.45)
Gyeongnam

2015-43
4

(11.11)
6

(16.67)
8

(22.22)
5

(13.89)
13

(36.11)
2

(3.84)
6

(11.53)
11

(21.15)
7

(13.46)
26

(50.0)
Gyeongnam

2015-44
5

(13.51)
5

(13.51)
3

(8.11)
7

(18.91)
17

(45.94)
3

(5.08)
2

(3.38)
10

(16.94)
12

(20.33)
32

(54.23)
Gyeongnam

2015-45
5

(35.71)
2

(14.28)
2

(14.28)
1

(7.14)
4

(28.57)
16

(32.0)
9

(18.0)
5

(10.0)
5

(10.0)
15

(30.0)
Gyeongnam

2015-48
16

(34.78)
8

(17.39)
7

(15.21)
2

(4.34)
13

(28.26)
18

(46.15)
8

(20.51)
5

(12.82)
2

(5.12)
6

(15.38)
Busan

2015-01
18

(33.33)
8

(14.81)
8

(14.81)
2

(3.7)
18

(33.33)
10

(32.25)
8

(25.8)
6

(19.35)
1

(3.22)
6

(19.35)
Busan

2015-04
14

(43.75)
10

(31.25)
5

(15.62)
0

(0)
3

(9.37)
12

(31.57)
10

(26.31)
6

(15.78)
4

(10.52)
6

(15.78)
Ulsan

2015-11
11

(37.93)
6

(20.68)
4

(13.79)
1

(3.44)
7

(24.13)
16

(20.25)
12

(15.18)
6

(7.59)
11

(13.92)
34

(43.03)

2015

2022

Fig. 5. Plant summary by wetland preference for Group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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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산림습원의 환경 변화가 Group Ⅱ의 전체적인 습원 면

적과 식물분류군 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3.2.3 Group Ⅲ

Group Ⅲ의 관속식물 집계 결과, 2015년은 56과 112속 

153종 6아종 6변종 2품종 167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2022

년은 84과 173속 219종 8아종 15변종 4품종 246분류군으

로 조사되어 총 79분류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2015년 조사 시 생육이 확인되었으나 2022년에는 미

확인된 식물은 속단(Phlomis umbrosa Turcz.),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물질경이(Ottelia alismoides 
(L.) Pers.) 등 48분류군이었다. 또한, 2022년 조사 시 새롭

게 나타난 식물은 송이고랭이(Schoenoplectiella triangulata 

(Roxb.) J.Jung & H.K.Choi), 둥근털제비꽃(Viola collina 

Besser), 독활(Aralia cordata Thunb. var. continentalis 
(Kitag.) Y.C.Chu) 등 129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습지선호도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은 절대습지식물 끈

끈이주걱, 이삭귀개 등 34분류군(20.8%), 임의습지식물 가

는오이풀, 하늘지기 등 22분류군(13.5%), 양생식물 등골나

물, 타래난초 등 25분류군(15.3%), 임의육상식물 털이슬, 

여우오줌 등 16분류군(9.8%), 절대육상식물 계요등, 노루오

줌 등 66분류군(40.4%)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에서는 절

대습지식물 38분류군(15.8%), 임의습지식물 28분류군(11.6%), 

양생식물 37분류군(15.4%), 임의육상식물 35분류군(14.5%), 

절대육상식물 102분류군(42.5%)로 나타났다(Table 11, Figure 5).

식물이 확인된 빈도수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골풀이 10

회로 가장 많았고, 미꾸리낚시는 9회, 물꼬챙이골이 6회 순

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골풀이 9회로 줄었으나 가장 높

은 빈도로 나타났고, 고마리, 바랭이새, 진퍼리새가 각각 8

회 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에 비해 2022년 조사

에서 전체적인 식물분류군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절대육상

식물이 102분류군 증가하여 큰 변화를 보였다. 절대육상식

물이 증가한 원인에는 경남 2015-44 습원의 영향이 큰 것

으로 보인다. 해당 대상지는 2015년 조사 시 육상식물의 이

입으로 인한 육상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었으나 식생, 수

계, 교란 정도 등을 조사하여 등급을 평가한 결과 B등급으

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7년 후인 2022년 조사에서는 물길이 

끊겨 수원을 찾을 수 없었으며 자귀나무, 찔레꽃 등 육상식

물만이 확인되어 산림습원으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Figure 6). 또한, Group Ⅲ은 평균적으로 증가한 

절대육상식물의 분류군 수가 약 9분류군으로 다른 그룹들에 

비해 증가량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절대육상식물의 분류군 수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

된다.

3-3 특기식물상 비교

3.3.1 한국 특산식물 및 희귀식물 비교

2015년 기준 부산, 울산, 경남 산림습원 22개소에서 확인

된 한국 특산식물은 노각나무(Stewartia koreana Nakai ex 

Rehder), 병꽃나무,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3분

류군으로 확인되었다. 병꽃나무는 22개소 중 6개소에서 확

인되어 가장 많은 출현 횟수를 보였고, 노각나무와 벌개미

취는 각각 1개소에서만 생육이 확인되었다(Figure 2).

또한 Korea national aroretum(2022) 기준 한국 관속식물 

적색목록에 해당되는 희귀식물은 총 3분류군으로, EN등급

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가시오갈피와 

자주땅귀개(Utricularia uliginosa Vahl), NT등급 큰방울새

란(Pogonia japonica Rchb.f.)이 확인되었다(Figure 3). 가

시오갈피와 큰방울새란은 1개소에서만 출현했으며 자주땅

귀개는 2개소에서 생육이 확인되었다. 부산 2015-04에서는 

자주땅귀개가 약 100여 개체가 집단으로 확인되었으며 울

산 2015-11에서는 약 150여 개체가 확인되었다. 자주땅귀

개가 확인된 생육지 환경은 2개소 모두 인접 산림에서 유입

되는 수분유입으로, 수분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진퍼리새

군락으로 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2015 Survey

 
Salix pierotiiMiq.

  
Isachne globosa(Thunb.) Kuntze

2022 Survey

Albizia julibrissinDurazz.
  

Rosa multifloraThunb.

Fig. 6. Overview and species composition changes at Gyeongnam 2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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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15-02에서는 진퍼리새군락 내 큰방울새란이 6개체

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군락 내 관목층에서 곰솔과 졸참나

무 등 육상식물이 함께 확인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육상

화가 진행돼 개체수가 줄어들 위험이 있었다.

세 개의 그룹별 희귀ㆍ특산식물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Group Ⅰ의 경우 2015년 조사 시 확인된 특산식물은 노각

나무, 병꽃나무로 총 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또한 희귀식물

은 EN등급 가시오갈피, NT등급 큰방울새란이 확인되었었

다. 반면 2020년 조사 시 확인된 특산식물은 기존의 2분류

군과 은꿩의다리가 새롭게 확인되어 총 3분류군으로 증가했

고, 희귀식물은 기존의 가시오갈피와 큰방울새란은 확인되

지 않았다. 또한 LC등급 105분류군 이외에는 주목할만한 

희귀식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Group Ⅱ를 살펴보면, 2015년 조사된 특산식물은 병꽃나

무와 벌개미취 2분류군으로 확인되었으며 희귀식물은 EN

등급 가시오갈피 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2021년 조사 시 특

산식물은 분류군의 변화는 없었으며, 빈도수 또한 병꽃나무 

2회, 벌개미취 1회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식

물의 경우 2021년에는 LC등급 155분류군 이외에는 확인되

지 않았다.

Group Ⅲ에서는 2015년 특산식물은 병꽃나무 1분류군이 

조사되었으며 희귀식물은 EN등급 자주땅귀개 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이후 2022년 조사 시 확인된 특산식물은 병꽃

나무 1분류군으로 변화는 없었다. 반면 희귀식물을 살펴보

면 VU등급인 통발이 새롭게 확인되었고 2015년 조사 시 2

개소에서 생육하고 있었던 자주땅귀개는 울산 2015-11에

서만 확인되었다. 또한 부산 2015-04에서는 자주땅귀개는 

없었으나 큰방울새란이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3.1.2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부산, 울산, 경남 산림습원 22개소에 확인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38과 51속 54종 2변종 56분류군으로 나타났다. 

Ⅴ등급은 법정 보호 분류군 및 집단이나 개체 수가 적어 보

호종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는 종으로(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20) 빙하기에 유입되거나 생태적 

환경 요인으로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종이다(Lee et al. 2022). 이에 해당하는 식물은 자주땅귀개, 

흰제비란 2분류군으로, 2015년 조사 시 각 1개소에서 출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Ⅳ급은 4개의 아구 중 1개의 아구에

만 속하는 종으로 연구대상지 내 산림습원에서 확인된 것은 

총 5분류군으로 긴오이풀, 검양옻나무, 피막이가 각 1회씩 

출현하였고, 땅귀개 3회, 이삭귀개 5회 출현한 것으로 나타

났다. Ⅲ급은 4개의 아구 중 2개의 아구에 분포하는 분류군

으로, 이에 해당하는 식물은 발풀고사리, 노각나무, 끈끈이

주걱 등 5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Ⅱ등급은 특이한 환경에

서 생육하거나 또는 비교적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일반적으

로 해발 1,000m 내외 큰 산지에 분포하는 분류군이다(Kim 

et al. 2018). 이에 해당하는 식물은 총 14분류군으로 오리

나무, 동자꽃, 창포 등이 이에 속한다. Ⅰ등급 식물은 총 27

분류군으로 야산고비, 왕버들, 비목나무 등이 해당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2).

3.1.3 침입외래식물

2015년 경남권역 산림습원 22개소에서 생육이 확인된 침

입외래식물은 총 7과 9속 9종 1아종10분류군으로 조사되었

다.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침입외래식물은 미국가막사

리가 6회, 개망초가 4회, 망초, 방울새풀 등이 각각 2회의 

(a) (b) (c)
(a). Stewartia koreana Nakai ex Rehder (b).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c). Aster koraiensis Nakai

Fig. 7. Picture of Korean endemic plants at the study site

(a) (b) (c)
(a). Eleutherococcus senticosus (Rupr. & Maxim.) Maxim. (b). Utricularia uliginosa Vahl 

(c). Pogonia japonica Rchb.f.

Fig. 8. Picture of Korean rare plants at the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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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확인되었다(Figure 4). 이후 추가로 조사된 Group A

에서는 미국가막사리 1분류군, Group B에서는 확인되지 않

았으며, Group C에서는 미국자리공, 개망초가 확인되어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침입외래식물의 분류군 

수가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Table 12. The list of floristic target plants at grade Ⅴ~Ⅰ in study area

No. Scientific name Korean name Degree Frequency
1 Utricularia uliginosa Vahl 자주땅귀개

Ⅴ
1

2 Platanthera hologlottis Maxim. 흰제비란 1
3 Sanguisorba longifolia Bertol. 긴오이풀

Ⅳ

1
4 Toxicodendron succedaneum (L.) Kuntze 검양옻나무 1
5 Hydrocotyle sibthorpioides Lam. 피막이 1
6 Utricularia bifida L. 땅귀개 3
7 Utricularia caerulea L. 이삭귀개 5
8 Dicranopteris linearis (Burm.f.) Underw. 발풀고사리

Ⅲ

1
9 Stewartia koreana Nakai ex Rehder 노각나무 1
10 Drosera rotundifolia L. 끈끈이주걱 5
11 Philadelphus schrenkii Rupr. 고광나무 1
12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1
13 Vitis coignetiae Pulliat ex Planch. 머루 1
14 Salvia japonica Thunb. 둥근배암차즈기 1
15 Veratrum maackii Regel var. japonicum (Baker) Shimizu 여로 1
16 Alnus japonica (Thunb.) Steud. 오리나무

Ⅱ

8
17 Lychnis cognata Maxim. 동자꽃 1
18 Caltha palustris L. 동의나물 3
19 Spiraea salicifolia L. 꼬리조팝나무 4
20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미역줄나무 3
21 Primula jesoana Miq. 큰앵초 1
22 Rubia chinensis Regel & Maack 큰꼭두서니 1
23 Scutellaria dependens Maxim. 애기골무꽃 3
24 Lobelia sessilifolia Lamb. 숫잔대 2
25 Ottelia alismoides (L.) Pers. 물질경이 1
26 Iris ensata Thunb. 꽃창포 5
27 Glyceria leptolepis Ohwi 왕미꾸리광이 3
28 Acorus calamus L. 창포 1
29 Pogonia japonica Rchb.f. 큰방울새란 1
30 Onoclea interrupta (Maxim.) Ching & P.C.Chiu 야산고비

Ⅰ

2
31 Juglans mandshurica Maxim. 가래나무 1
32 Salix chaenomeloides Kimura 왕버들 1
33 Celtis choseniana Nakai 검팽나무 1
34 Hemiptelea davidii (Hance) Planch. 시무나무 1
35 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산물통이 4
36 Lindera erythrocarpa Makino 비목나무 7
37 Lindera glauca (Siebold & Zucc.) Blume 감태나무 2
38 Aconitum jaluense Kom. 투구꽃 2
39 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홀아비꽃대 1
40 Eurya japonica Thunb. 사스레피나무 1
41 Rosa lucieae Franch. & Rochebr. ex Crép. 돌가시나무 1
42 Sanguisorba × tenuifolia Fisch. ex Link 가는오이풀 4
43 Toxicodendron sylvestre (Siebold & Zucc.) Kuntze 산검양옻나무 1
44 Meliosma myriantha Siebold & Zucc. 나도밤나무 1
45 Causonia japonica (Thunb.) Raf. 거지덩굴 1
46 Haloragis micrantha (Thunb.) R.Br. ex Siebold & Zucc. 개미탑 1
47 Lysimachia barystachys Bunge 까치수염 1
48 Fraxinus mandshurica Rupr. 들메나무 1
49 Paederia foetida L. 계요등 3
50 Lycopus maackianus (Maxim. ex Herder) Makino 애기쉽싸리 2
51 Viburnum opulus L. var. calvescens (Rehder) H.Hara 백당나무 1
52 Carpesium macrocephalum Franch. & Sav. 여우오줌 1
53 Sagittaria aginashi Makino 보풀 2
54 Hosta capitata (Koidz.) Nakai 일월비비추 1
55 Arisaema ringens (Thunb.) Schott 큰천남성 1
56 Carex dispalata Boott 삿갓사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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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지의 유형 중 묵논형 산림습원이 14개소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현한 침입외래식물 중 미국가막

사리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은 조광진 et al.(2013)의 연

구에서 미국가막사리가 논과 같은 환경에서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침입외래식물은 대부분이 

일년생식물로 구성되어 있으며(Kang et al., 2020) 척박한 

나지 또는 환경이 불안정한 장소에서 선구적으로 나타나는 

식물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휴경연수가 오래된 장소에서

는 천이의 과정에 따라 일년생식물의 빈도가 줄고 다년생 

식물의 출현율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Knag et al., 2003; 

Shim et al., 2015)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대상지는 휴경 연

차가 오래되어 천이의 과정 중에 있으며 생태적으로 안정화

되어 가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부산, 울산, 경남 산림습원의 보전방안

본 연구대상지인 산림습원 22개소는 일부 대상지를 제외

한 대부분의 습원 면적이 줄어들었으며 상당 부분 육상화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첫째, 인

근의 경작 및 벌채, 임도개설 등으로 인한 토사 유입이 있

다. 둘째, 일부 산림습원의 경우 일정한 수원 공급 없이 강

수에 의존한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림습원의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수원 공급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

히 묵논 형태의 습원은 내륙의 자연 상태의 습지에 비해 수

문의 유입과 유출의 측면에서 취약하고(Yunm, 2007), 지하

수의 유출 또는 지표수의 유입이 없이 빗물에 의해 유지되

는 형태의 경우 가뭄에 취약하여 산림습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산림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산림습원의 보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15-02(경남 남해군), 경남 

2015-29(경남 산청군) 2개소를 제외한 20개소는 사유지이

며 사유지는 보호구역의 확대 및 관리에 문제가 되고 소유

권 제한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Chun and Kim, 

202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산림습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방법을 모색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법 중 보호지역의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

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생물종, 서식지, 생태계를 보호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어 왔다(Woodley et 
al., 2012; Hong et al., 2017).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림생태

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방법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이

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에 앞서 소유주

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상지를 매입하여 국

유림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보호법 제7조(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4) 

등에 따라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총 7개의 유형을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Korea Forest Service, 2024), 해당 연구대상지는 ‘산림습

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및 절대습지식물, 임의습지식물

을 대상종으로 한 ‘희귀식물 자생지’의 유형으로 지정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

소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 벌채, 채집, 개발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강력한 생태계 보호 조치가 실행된다. 따라서 연

구대상지 중 희귀식물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남 

2015-36, 경남 2015-45, 부산 2015-04, 울산 2015-11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생태계

서비스지불제란 토지소유자 등에게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생

태계 보전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Ministry of 

Environment, 2023), 생태계 우수지역 등의 보전을 위해 정

부 또는 지자체장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과 생태계서비

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

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Chun and Kim, 2024). 이와 유사

한 제도는 이미 해외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데 유럽, 독

일(연방자연보호법 제68조), 코스타리카(생태계서비스지불

제), 미국(Catskill 유역관리프로그램)등이 있다(Oh et al. 
2019; Ministry of Environment, 2023; Chun and Kim, 

2024).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서비스 공급자가 계약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자발적 선택에 기반하기 때문에 제도를 알

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과 계약체결 절차에서의 

번거로움, 1년 단위 계약과 필수활동 참여 증빙 등으로 인해 

계약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방송매체 등을 활

용한 적극적인 홍보, 경제적·금전적 지원내용 안내, 보기 쉬

운 가이드라인 배포 등의 조치를 통해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 (b) (c)

(a). Bidens frondosa L. (b). Erigeron annuus (L.) Desf. (c). Briza minor L

Fig. 9. Picture of Invasive Alien Plants at the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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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방법 이 외의 방법으로는 산림습원에서 생육하고 

있는 희귀식물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

며, 환경변화로 인해 현지내 보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생체 및 종자 등을 채집하여 현지외 보전을 시행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속적인 수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강우에 의존하는 경남 2015-02, 경남2015-21, 경남 

2015-45 등과 같은 대상지는 유출되는 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둑을 조성하고 물길을 터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등급평가를 수행한 전

국 455개소의 산림습원 중 우량산림습원 평가를 거친 부산, 

울산, 경남에 분포하는 산림습원 22개소를 대상으로 2015

년부터 2022년까지의 관속식물상 변화를 분석하고 산림생

태계 보전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지 전체에서 확인된 관속식물상은 총 91과 

206속 284종 9아종 21변종 4품종 318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양치식물은 9과 12속 15종 1변종 16분류군(5.03%), 

나자식물은 2과 2속 3종 3분류군(0.94%), 쌍자엽식물은 68

과 142속 201종 8아종 14변종 3품종 226분류군(71.06%), 

단자엽식물은 12과 50속 65종 1아종 6변종 1품종 73분류군

(22.95%)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차 식물상 조사를 진행한 연도에 따

라 Group Ⅰ, Ⅱ, Ⅲ로 나누어 식물상 변화를 분석하였다. 

Group Ⅰ에서 확인된 관속식물은 53과 91속 99종 4변종 1

품종 108분류군에서 56과 90속 98종 4아종 4변종 1품종 

107분류군으로 1분류군이 줄어들어 분류군 수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습지선호도에 따른 식물 비율

을 비교하면 절대습지식물은 16분류군(14.8%)에서 14분류

군(13.3%)으로, 절대육상식물은 51분류군(47.2%)에서 54

분류군(51.4%) 등으로 변화하여 주목해야 할 변화양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면적 변화와 습지식물의 출현 

빈도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육상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

된다. Group Ⅱ의 관속식물상은 80과 155속 185종 7아종 

17변종 4품종 213분류군에서 70과 124속 147종 6아종 11

변종 3품종 167분류군으로 총 46분류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선호도에 따른 식물 비율을 비교하면 절대습

지식물은 16분류군(7.7%)에서 10분류군(6.3%)으로, 절대

육상식물은 118분류군(57.2%)에서 87분류군(55.1%)로 변

화하였다. 비교적 많은 분류군이 줄어듦에는 몇몇 산림습원

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 Group Ⅱ의 분류군 수 변

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Group Ⅲ

의 관속식물상은 56과 112속 153종 6아종 6변종 2품종 

167분류군이 확인되었으나 2022년 조사에서는 84과 173속 

219종 8아종 15변종 4품종 246분류군으로 조사되어 총 79

분류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선호도에 따른 식물 

비율을 살펴보면, 절대습지식물은 34분류군(20.8%)에서 38

분류군(15.8%)로, 절대육상식물은 66분류군(40.4%)에서 

102분류군(42.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절대육상식물의 분류군 수가 가장 많이 증가

했는데, 이는 경남 2015-44 습원의 영향으로 보인다. 해당 

습원은 수계의 단절로 인해 육상식물의 출현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산림습원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지인 부산, 울산, 경남의 산림습원 22개소 중 단 

2개소를 제외한 20개소는 사유림이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

기관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는 제한사항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림 매입

을 통해 국유림으로 전환 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

정하여 강력한 현지내보전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에 분포하는 산림습원 22개소

를 대상으로 5년부터 7년까지의 관속식물상 변화를 분석하

였다. 그러나 산림습원의 연차에 따른 식생 변화 및 천이 과

정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추후 산림

습원의 주변 환경 분석과 식생 변화에 관한 연구, 정규식생

지수(NDVI) 분석 등을 이용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산림습원

의 쇠퇴 원인을 규명하고 더불어 산림습원의 보전을 위한 

객관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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